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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정효정,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impact of adolescent Life Str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yo Jung Jung, Sung J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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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시 K구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청소년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중 응답을 누락하거
나 불성실한 답변 8부를 제외하고 152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
뢰도분석과 요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스
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 학교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생활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성향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fe stress of adolescents on 
interpersonal tendenci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60 middle and high school teenagers located in K Town, S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as analysis methods. In addition, a 
three-step mediating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measurement variables, and Sobel test was conducted for statistical verification.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life stress, school stres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interpersonal 
tendencies.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interpersonal tendencies,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confirmed. 
These results imply that life stress affects interpersonal tendencies through social suppor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eply verified the effect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tendencies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tend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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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성향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성향이 그들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1,2]. 따라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성향
은 발달과업에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인
인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성향은 “개인이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역할성향과 개인이 타인에게 어떤 언행을 기대하는가
의 사회관계성향, 타인의 언행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의 
표현성향”을 의미한다[3].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유형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에 관한 연구[4], 대인관계성향이 비행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5], 위
기청소년의 그릿이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6]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
구를 보면, 청소년 스포츠 활동유형, 자아존중감, 그리
고 심리적 분리 수준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
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된다. 

생활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
는 심리적 요인으로,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는 자살 생
각과 자살계획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7], 생
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생활스트
레스와 대인관계성향을 파악하여, 대인관계성향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생활스트레스이란 “청소년의 내적 또는 외적 요구가 
생겼을 때 자신의 자원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지
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을 
의미한다[8].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적 관계
가 나타났고[9], 심리적 안녕감에도 부(-)적 관련성이 확
인되었다[10]. 또한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와 생활스트
레스 간에 부(-)적 관계가 있었다[11]. 특히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는 생활스트레스를 매개하여 대학 생활 적응
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에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변인이
라고 가정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다양한 자원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서 친구 지지, 가족지지, 교사 지지를 의
미한다[13]. 사회적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위
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다[14]. 또한 대학생들
의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 능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특히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성향, 대학 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16].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
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회적지
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회적지지는 정신건
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17]. 또한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 생활 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는 부
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명자, 오진주의 연구[18]에서도 대학생의 학업 스트
레스와 대학 생활 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
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들
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대인 관계 유능성[14], 정신건강
[17], 대학 생활 적응[18]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
지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생활스트레
스와 대인관계성향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성
향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하
위요인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대인관계성향
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 중에서 생활스트
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
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성향에서 사회
적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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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3년 9월 4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

지 S시 K구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 청소년 16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 연구대상
자에게 설문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기 쉽게 설
명한 후 자기 기입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자료
는 총 160부 중 불성실한 답변 8부를 제외하고 15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8문항, 

생활스트레스 25문항, 대인관계성향 17문항, 사회적지
지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
한 내용은 성별, 학력, 성적, 학교 유형, 가족구성, 소득
수준, 맞벌이, 지역으로 구성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측정
용 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2.2.1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을 측정하기 위해 선관수[19] 연구에서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개인스트레
스(8문항), 가정스트레스(9문항), 학교스트레스(8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연구의 전체 신뢰
도(Cronbach’s ⍺)는 .94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개인스트레스 .821, 가정스트레스 .874, 학교스트레스 
.8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92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개인스트레스 
.813, 가정스트레스 .878, 학교스트레스 .856으로 나타
났다.

2.2.2 대인관계성향 척도
대인관계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Lary의 대인관계행

동모형, Schutz의 FIRO(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Krech 등이 밝힌 대인적 반
응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1984)가 재구성하였다. 이를 
박금숙[20]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
인은 역할성향 4문항, 관계성향 7문항, 표현성향 6문항 
등 총 17문항이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부정적 질문의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다(12번, 13
번, 16번, 17번).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성향의 정도
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기존연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는 0.82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역할성향은 0.630, 관계성향은 0.816, 표현성향은 0.6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는 
.78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역할성향은 .690, 
관계성향은 .695, 표현성향은 .704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지지 척도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 등(1989)이 

제안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도
구를 참고하여 한미현(1996)이 개발하였다. 이를 최아라
[13]가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친구지지 
8문항, 가족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 등 총 24문항이
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질문의 문
항은 역코딩을 하였다(20번).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
지를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연구의 사회적지
지의 신뢰도(Cronbach’s ⍺)는 .93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 친구지지는 .92, 가족지지는 .93, 교사지지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 신뢰도(Cronbach’s 
⍺)는 .82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친구지지는 
.877, 가족지지는 .913, 교사지지는 .820으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빈도분석, 요인분
석 및 신뢰도 분석하였다.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성향, 
사회적지지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과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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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2)

Sortation Frequency %

gender
man 75 49.3

woman 77 50.7

School year
middle school 55 36.2
High School 80 52.6

ect 17 11.2

Grade
Lower 42 27.6
Middle 50 32.9

 High 60 39.5

School Type

Humanities 
High School 65 42.8

Business High 
School 32 21.1

middle school 55 36.2

Family 
Composition

Parent 127 83.6
Single Parent 11 7.2

etc 14 9.2

Income Level
Lower 28 18.4
Middle 89 58.6

 High 35 23.0

Area
City 146 96.1

Farm Village 6 3.9

total 152 100.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n key variables 

성별에서는 여자가 77명(50.7%), 남자가 75명(49.3%)
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고등학생이 80명(52.6%)
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55명(36.2%), 기타 17명(11.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에서는 ‘상’이 60명(39.5%)으
로 가장 많았으며, ‘중’ 50명(32.9%), ‘하’ 42명(27.6%)
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 유형에서는 인문고가 65명
(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55명(36.2%), 실업
고 32명(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서는 부
모가 127명(8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4명
(9.2%), 한부모 11명(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에서는 ‘예’가 92명(60.5%), ‘아니오’가 60명(39.5%)으
로 나타났으며, 지역에서는 도시가 146명(96.1%), 농촌
이 6명(3.9%)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분석
측정변수에 관한 기술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Sortation N Mean SD Skewness Kurtosis

Personal 
Stress 152 5.00 2.85 .75 .31

Family Stress 152 5.00 2.51 .83 .49

School Stress 152 5.00 2.38 .78 .41

Life Stress 152 5.00 2.58 .67 .51

Role 
Orientation 152 5.00 3.18 .86 -.06

Social
Orientation 152 5.00 3.35 .71 -.43

Expression 
Disposition 152 5.00 3.05 .62 .71

Interpersonal 
Orientation 152 5.00 3.19 .60 .20

Support 
Friend 152 5.00 3.69 .69 -.12

Family 
Support 152 5.00 3.86 .79 .08

Support of 
Teacher 152 5.00 3.45 .65 .54

Social  
Support 152 4.92 3.67 .59 .0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는 2.58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위변수에서는 개인스트레스가 2.85로 가장 높
았고, 가정스트레스 2.51, 학교스트레스 2.38 순으로 나
타났다. 대인관계성향은 3.19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변수에서는 사회관계성향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표현성향이 3.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지
지는 3.6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변수에서는 가
족지지가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지지가 
3.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왜도값과 첨도값은 기준값
을 만족하여 측정변수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3.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 사회적지지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인관계성향과 사회적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
구자가 설정한 연구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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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P F S L R.O S.O E.D L.O S.F F.S S.T S.S

P 1

F .487*** 1

S .461*** .751*** 1

L .751*** .902*** .875*** 1

R. O -.225** -.407*** -.401*** -.413*** 1

S. O -.327*** -.464*** -.438*** -.489*** .582*** 1

E. D -.325*** -.217*** -.345*** -.343*** .512*** .586*** 1

I.. O -.351*** -.435*** -.471*** -.497*** .814*** .877*** .829*** 1

S. F -.178* -.417*** -.549*** -.455*** .430*** .438*** .272** .452*** 1

F. S -.214** -.486*** -.414*** -.449*** .331*** .390*** .212** .373*** .579*** 1

S. T -.166* -.440*** -.529*** -.453*** .496*** .421*** .268** .468*** .557*** .500*** 1

S. S -.225** -.538*** -.590*** -.541*** .495*** .497*** .298*** .512*** .848*** .852*** .802*** 1

P: Personal Stress, F: Family stress, S: School Stress, L: Life Stress, R.O: Role Orientation, S.O: Social Orientation, E.D: Expression 
Disposition, I.O: Interpersonal Orientation, S.F: Support Friend, F.S: Family Support, S.T: Support of Teacher, S.S: Social Support

3.4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첫째,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 전체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adj R2=0.237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3.7%로 나타났고, F=16.673(P<0.001)
으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고, 공차는 0.1이상, VIF는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
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D-W=1.959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학교스트레스(t=-2.738. 
p<0.01)는 대인관계성향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N.C N. F

t p
C.I.S

B SE  tolerance VIF

I.O

(constant) 4.330 .180 24.046 .000
P -.116 .066 -.145 -1.761 .080 .742 1.347

F -.102 .081 -.140 -1.260 .210 .411 2.436

S -.231 .085 -.299 -2.738** .007 .424 2.360
R²=.253, Adj R Square=.237, F=16.673***, D-W=1.959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S: Common lineity statistic, I.O: Interpersonal Orientation, P: 
Personal Stress, F: Family stress, S: School Stress, 

**p<.01, ***p<.001

Table 4.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the Overall 
Interpersonal Tendencies

 

3.5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생
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
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7)의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1단계
에서 생활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7.884, 
p<0.001) 2단계에서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t=-7.007, p<0.001). 3단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대인
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4.311, <0.001),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894, p<0.001). 그리고 생활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2단계인 –0.497에서 3단계 –
0.311로 감소되었고, Sobel test 결과 z=-3.781로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스트레
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지지
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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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C N. F

t p C.I.S p
B SE 

S.S
(constant) 4.908 .162 .293

(.288)
62.155

***
30.230 .000

L.S -.481 .061 -.541 -7.884*** .000

I.O
(constant) 4.348 .170 .247

(.242)
49.103

***
25.552 .000

L.S -.448 .064 -.497 -7.007*** .000

I.O

(constant) 2.635 .429
.330
(.321)

36.722
***

6.146 .000

L.S -.280 .072 -.311 -3.894*** .000

S.S .349 .081 .344 4.311*** .000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 
S: Common lineity statistic, G:Grit, I.C: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P.P.C: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bel test : -3.781***, **p<.01, ***p<.001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Interpersonal 
Tendencie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
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분석한 결
과,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 학교스트레스는 대인
관계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대인관계성향에서 생활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학업 중단, 관계 단절 및 적응 실패 등
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6]. 또한 
유아 교사의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21]은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고, 
생활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청소년 심리
적 안정감에 대한 증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 사회적지
지는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
활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대인관계성향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는 생활스트레
스를 매개하여 대학 생활 적응에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연구[12]가 지지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
인관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14,15]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변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
향을 높이기 위해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중요성
이 확인되었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은 생활스트레스에 영향
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는 줄이고,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한 청
소년 대상으로 심리상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성향에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족, 
친구, 교사)를 통해 대인관계성향을 증진할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대인관계성향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사회적지지 자원을 충족
시켜 줌으로써 학교생활 적응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
구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시 K구에 소재한 청소년들로 구성
된 임의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
는 표본 지역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
려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
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적지지 요인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지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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